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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투자전략 보고서  

주간투자전략 (4/13~4/17) 

"휴전 결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공포에 

팔지 말고 '압축'된 주도주에 올라타라" 
• 휴전 합의 기대에서 협상 결렬 이후의 재평가 국면으로의 전환 

• 지정학 변수는 상단을 누르고, 실적 상향은 하단을 받치는 구조 

• 반도체 중심 코어 유지, 유가 민감 변수 점검, 눌림목 분할매수 

• 반도체, IT 하드웨어, 전력 인프라, 선택적 바이오, 물류·유통 섹터 유망 
  

휴전 합의 기대에서 협상 결렬 이후의 재평가 국면으로 전환 

이번 주(4/13~4/17) 증시의 핵심 주제는 “휴전 합의 기대에서 협상 결렬 이후의 
재평가 국면으로의 전환”이다. 미국과 이란의 4 월 11 일 협상은 최종 합의 없이 
종료됐고, 시장은 이제 단순한 전쟁 완화 기대보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가능성, 
유가의 재안정 속도,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을 시작으로 한 반도체 이익 상향 
지속성을 더 중시하는 구간으로 이동했다. 핵심은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전면 재충돌 위험과 제한적 재협상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불안정한 휴지기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주 증시는 낙관 일변도보다는 실적과 
매크로에 기반한 선별 대응이 더 중요해진다. 

주요 증시 이슈 및 이벤트 정리 

첫째, 미국·이란 협상 결렬 이후에도 파키스탄과 주변국의 중재가 이어지며 휴전 연장 
또는 2 차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핵 
프로그램 관련 입장차가 여전히 커 유가와 물가 기대를 다시 흔들 수 있다. 셋째, 
국내 증시는 이제 외부 지정학 뉴스보다 삼성전자 실적 이후의 반도체 이익 상향, 
미국 3 월 PPI, 베이지북, 금융주 실적 등 숫자로 확인되는 재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번 주는 지정학 변수는 상단을 누르고, 실적 상향은 
하단을 받치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금주는 어떤 투자전략과 스탠스로 대응해야 하는가 

투자전략은 공격적인 추격매수보다 반도체 중심 코어 유지, 유가 민감 변수 점검, 
눌림목 분할매수다. 협상 결렬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휴전이 즉시 
붕괴됐다고 단정할 단계도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 전체를 강하게 비관할 시점이 
아니라, 지정학 뉴스로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실적 상향이 확인되는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특히 유가와 달러에 취약한 고밸류 
성장주는 진입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투자 유망 섹터 및 관심 종목 

이번 주 유망 섹터는 반도체, IT 하드웨어, 전력 인프라, 선별적 바이오, 물류·유통이다.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KB 금융, LX 인터내셔널, 현대로템,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 현대백화점, 리가켐바이오, 파마리서치다. 이들 종목은 공통적으로 실적 
상향 또는 구조적 수요, 혹은 개별 사업 모멘텀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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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5,650 ~ 6,050 포인트로 조정 제시한다. 협상 결렬로 인해 지난주 
기대했던 '안도 랠리'의 속도는 다소 조절되겠으나, 휴전 연장 가능성 및 2 차 협상 기대감이 
하단을 지지하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주 주요 이슈로는 첫째, 미국-이란 협상 결렬과 휴전 연장론 및 2 차 협상 가능성의 

충돌: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동결 자금 문제로 협상은 멈췄으나,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은 급락보다는 경계감 속 관망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유가 및 환율의 하방 경직성 강화: 협상 결렬 소식은 유가와 환율의 하락세를 저지하는 
요인이다. 이는 비용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내수주에게는 악재이나, 정유 및 자원 상사주에게는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셋째,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이후의 수급 쏠림: 지수가 매크로 노이즈로 묶여 있을 때, 외국인은 
결국 실적이 확인된 반도체 대형주로 수급을 더욱 집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넷째, 미국 금리 인하 기대의 실종과 '실적'의 무게: 3 월 CPI 쇼크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9 월 이후로 밀린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현재 국면에서, 시장의 핵심 동력은 

매크로 지표보다 기업의 이익 성장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섯째, 밸류업 프로그램의 종목별 차별화: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려 실질적인 주주환원 여력이 
있는 금융, 유통, 상사 섹터 내 가치주들이 지수 하락 시 방어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1. 압도적인 반도체 이익 수정치: 최근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치는 1 주일 새 +27.7% 
상향되었다. 이는 지정학적 악재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펀더멘털이다. 

2. 2 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의 존속: 해외 언론사 보도처럼 휴전 연장 및 2 차 협상 가능성 등이 
열려 있다는 점은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전면전 재개)를 가정하지 않게 만드는 안전판이다. 

3. 수출 데이터의 견조함: 환율 상승이 부담스럽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물량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어 이익의 질은 나쁘지 않다. 

 1. 협상 결렬에 따른 심리적 허탈감: 안도 랠리를 기대했던 매수세가 위축되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작은 악재에도 지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리 멘탈'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2. 고유가·고환율의 장기화 우려: 협상이 길어질수록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며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OPM)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 성장주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금리 환경: 미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AI 테마 및 바이오 섹터의 상단을 제약할 수 있다. 

 1. 미국 물가와 금리 이벤트 해석: 이번 주 PPI 와 베이지북은 연준 기대 경로를 흔들 수 있다. 
시장이 금리 인하 쪽으로 재해석하면 성장주가, 반대로 매파적으로 읽히면 금융·에너지·방어주가 
상대 강해질 수 있다. 

2. 달러와 기대 인플레이션 조합 변화: 달러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동반 상승하면 
은행·방산·지주가, 동반 하락하면 기계·증권·하드웨어·바이오가 상대 우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는 이러한 매크로 조합을 확인하는 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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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우선하는 투자 유망 섹터는 반도체다. 이익 수정치가 가장 강하고 삼성전자 실적이 업황 
방향을 확인시켜줬으며, SK 하이닉스 역시 높은 이익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 
시장의 중심축은 여전히 반도체이며 지수 방향도 이 업종의 이익 상향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 

두 번째는 IT 하드웨어와 전력 인프라다. 삼성전기, LG 이노텍, RFHIC, LS ELECTRIC 등은 실적 
상향과 구조적 수요가 동시에 확인되는 구간이다. 특히 전력 인프라와 고부가 부품 중심의 성장 
흐름이 핵심이다. 

세 번째는 증권과 금융이다. 이익 상향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KB 금융, 키움증권 등은 
주주환원과 실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방어적 역할을 수행하는 축이다. 공격적 주도주보다는 
안정적 수익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네 번째는 바이오와 미용의료다. 업종 전체보다는 종목 선택이 중요하며, 리가켐바이오는 
이벤트형, 파마리서치는 실적형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다섯 번째는 소비·물류다. 현대백화점, CJ 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는 각각 본업 성장과 물동량 증가, 
운임 수혜를 기반으로 실적 방어력이 높은 종목군이다. 이들 종목은 단순 경기민감주보다는, 실적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물류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현대글로비스 (086280): 물류망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그룹사 물량 기반의 안정적 실적과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가치 재평가 기대. 

리가켐바이오 (141080): 협상 결렬로 인한 성장주 약세 시 눌림목 매수 기회. ADC 기술 
수출이라는 확실한 '숫자'가 대기 중. 

파마리서치 (214450): 매크로 변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에스테틱 대표주. 수출 증가를 
통한 압도적 이익률 유지. 

CJ 대한통운 (000120): 고유가 상황에서도 운임 전가 능력이 확인된 물류 대장주.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택배 물량 견조. 

현대백화점 (069960): 지수 변동성 구간에서 하방이 막힌 저 PBR 종목. 주주환원 강화와 면세 
실적 개선 기대. 

삼성전자 (005930): 협상 결렬 노이즈를 뚫고 갈 유일한 대안.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수요가 
실적을 담보. 

SK 하이닉스 (000660): HBM 시장의 지배적 지위. 지수 조정 시 외국인이 가장 먼저 다시 담을 
실적 1 순위주. 

KB 금융 (105560): 고금리 장기화의 직접적 수혜와 밸류업 정책의 상징성. 배당 매력 부각되는 
시점. 

LX 인터내셔널 (001120): 자원 가격 상승과 환율 수혜를 동시에 입는 지정학 리스크 헤지용 종목. 

현대로템 (064350): 협상 결렬로 안보 위기감이 지속될 때 수주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실전형 
방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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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글로벌 및 미국 경제 데이터는 “저성장 + 인플레이션 재상승”이라는 다소 불편한 조합을 
다시 확인시켜줄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미국 3 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1.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기업 단계의 
가격 압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3 월 소비자물가(CPI) 
급등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닌 재가속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성장 지표는 강하지 않다. 기존주택판매는 4.07M 으로 소폭 둔화되었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는 10.5 로 여전히 확장 구간이지만 직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경제가 침체는 아니지만 성장 탄력이 약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고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215K 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아직 
노동시장 붕괴 신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중국 1 분기 GDP 는 4.8%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글로벌 경기에는 긍정적 신호를 제공했으나, 
동시에 원자재 수요 및 가격 상승 가능성을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번주 금융시장은 채권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판단한다. 성장 둔화만 놓고 
보면 금리 하락 압력이 자연스럽지만, 최근 CPI와 PPI 재가속이 이를 막고 있다. 따라서 장기금리 
하락에 크게 베팅하기보다는 중·단기물 중심의 보수적 듀레이션 관리가 더 적절하다. 

주식시장은 지수 방향보다 업종 차별화가 중요하다. 중국 경기 서프라이즈와 미국 제조업 확장은 
산업재·소재 등 일부 경기민감주에 우호적일 수 있다. 반면 미국 주택 정체, 물가 재상승, 미국-
이란 협상 결렬 등은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와 소비주에 부담이다. 

전략적으로는 중·단기 채권 유지, 주식은 퀄리티와 가격전가력 높은 업종 중심, 경기민감주는 
선택적 접근이 합리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변수 모두 커져 있어 과도한 
방향성 베팅은 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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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실적 시즌은 금융주가 시즌의 문을 열고, ASML(ASML), 넷플릭스(NFLX), 펩시코(PEP), 
존슨앤드존슨(JNJ), 프로로지스(PLD) 등이 그 뒤를 잇는 구조이다. 따라서 시장은 이번 주 실적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이익 체력, AI·반도체 설비 투자 지속성, 미국 소비와 방어적 소비재의 가격 
전가력, 헬스케어와 물류 부동산의 안정성을 함께 점검하게 된다.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이번 주 실적의 가장 큰 중심축은 금융주이다. 이번 분기 미국 대형 은행들은 순이자이익과 
투자은행(IB) 수수료 개선으로 이익 증가가 예상되지만, 동시에 이란 관련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 
상승이 대출 성장과 물가 경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JP 모건(JPM), 골드만삭스(GS), 뱅크오브아메리카(BAC), 씨티그룹(C), 웰스파고(WFC), 모건스탠리 
(MS), 블랙록(BLK), 찰스슈왑(SCHW)의 핵심은 단순 실적 숫자보다도 가이던스와 향후 경기 
판단이 핵심이다.  

비금융 쪽에서는 ASML(ASML)이 가장 중요하다. ASML 은 AI 칩 수요에 힘입어 2026 년 매출 
가이던스를 340억~390억 유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에서 그 기대를 유지하면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의 신뢰가 강화될 수 있으나, 반대로 수주·백로그·가이던스가 흔들리면 반도체 장비 
전반의 멀티플 부담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소비·방어주 측면에서는 넷플릭스(NFLX), 펩시코(PEP), 존슨앤드존슨(JNJ), 애보트래버러토리스 
(ABT)의 실적이 중요하다. 넷플릭스는 가입자보다 가격 인상 이후 수익화와 광고 성장, 펩시코는 
가격 인하 이후 볼륨과 마진 균형, JNJ 는 안정적 가이던스 유지 여부, 애보트는 영양·진단 부문 
회복 여부가 핵심이다. 

 종합하면 이번 주는 금융주가 경기의 온도를 말하고, ASML 이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성을 
가늠하게 하며, 넷플릭스·펩시코·JNJ 가 소비와 방어주의 질을 확인시켜 주는 주간이다. 실적 
숫자보다도 “향후 2~3 분기를 어떻게 보는가”가 시장 주가 반응을 더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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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릿 리서치센터 

 

Analyst 김영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출신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투자증권 / LIG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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